
우리에게는 더 많은 논의의 장이 필요합니다.
: 총대의원회 주최 ‘총여학생회 존폐와 방향성’ 토론회에 부쳐

 11월 14일 목요일, 총대의원회의 주최로 ‘총여학생회 존폐와 방향성’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
되었습니다. 토론회가 끝난 직후, 총대의원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‘500인의 총여학생회 폐지 요
구안’이 전달되었고, 빠른 시일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투표시기를 논의하겠다고 말
했습니다. 한 번의 토론회가 끝났고, 500인의 총투표 요구안이 전달되었습니다.

 총대의원회주최의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건, 우리에게는 당장의 총투표가 아닌 더 많은 논의
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당일 토론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에 성차별이 존재하여 
총여학생회의 필요성에는 많이 공감했지만, 소통과 민주성에대한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있었습
니다. 그러나 이 논의들은 총여학생회 개편의 이유이지, 폐지의 이유가 아닙니다. ‘총여학생회
존폐’가 토론장의 의제였기에, 총여학생회에 대한 모든 의문과 불만은 총여학생회 폐지의 이유
가 되었습니다. 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하고, 이것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의 필요성에 공
감한다면, 우리는 총여학생회의 폐지가 아닌 방향성에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. 

 우리는 ‘왜 총여학생회가 필요한가?’라는 질문을 해야합니다. 학생회 기구의 존폐를 결정할 
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성입니다. 총여학생회의 필요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젠더불평
등이 존재하고 이것이 대학문화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먼저 살펴봐야합니다. 또한 총여학생
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, 현대사회에도 총여학생회가 계속해서 존재해야하는 이유
는 무엇인지까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합니다. 우리에게는 단순히 총여학생회의 존폐가 아닌, 더 
풍부한 논의들이 필요합니다.

 총여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세 번의 토론회가 있습니다. ‘1.총여학생회의 존재이유, 2.대학 총여
학생회 폐지논란 평가와 방향, 3.동국대학교 여성주의 운동평가와 총여학생회의 역할’을 주제
로 나눠서 진행합니다. 특히 총대의원회가 주최했던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총여학생회의 방향
성에대한 이야기도 예정되어있습니다. 한 번의 토론회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더 나누면 좋
을 것 같습니다. 이 과정은 총여학생회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. 감사합
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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